B4679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        17-12-26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트 황제는 황후의 말을 아주 잘 듣는 황제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황후가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절이나 거역한 적이 없었다고 해서 그를 공처 황제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일을 하던 궁녀 한 사람이 황후와 단 둘이 있었을 때 황후에게 물었습니다.  “황후마마, 마마께서는 어떻게 남편을 대하기에 황제 폐하께서 그렇게도 황후마마의 말을 잘 듣사옵니까? 그 비법이 뭐이옵니까?” 그런 질문을 궁녀에게서 받고 황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폐하께서 내 말을 즐 듣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나는 황제 폐하에게 절대로 순종하기 때문이니라.” 즉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으로 만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반응은 역시 순종이고 지배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응은 역시 지배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철학가 몬테뉴 (Montaigne)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란 조각을 할 재료이다. 그 재료를 가지고 행복한 조각을 하는 것이나 불행한 조각품을 만드는 것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언행이 부드럽고 친절하겠지만 자기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반응도 불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남을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는 언행에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남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고 논어에서 공자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己所不欲은 勿施於人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 대부분의 알력이 해소될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로 기르기를 원하면 스스로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애국하는 자녀로 기르려면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나라를 모독하는 언행을 삼가해야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갖고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영국의 테임강 근처에  행복한 제분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항상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한 재분업자의 소문은 국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행복한 남자를 한 번 만나보고 싶도다.” 고 말하고 국왕은 그 남자의 제분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 까 밀가루에 얼굴고 몸도 하얗게 덮인 그 제분업자는 콧 노래를 부르면 신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을 맞은 그 제분업자는 국왕에게 공손히 머리를 굽혔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다지도 매시 행복한가?”고 국왕이 물었습니다. 제분업자는 밀가루에 덮인 몸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 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제 처도 제 자녀들도 제 친구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빚도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국왕은 “네 밀가루 묻은 모자는 금으로 만든 내 왕관보다 더 귀하도다. 참으로 부럽도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읽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생활하면 영국의 제분업자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감사하기에 바쁘면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